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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컨슈머인사이트 제4차 전기차 기획조사 리포트 ① 소비자 인식 

소비자 4명 중 1명 “10년 후에도 전기차 안 산다”  

 
 
  

 
  

- 작년 청라 화재로 급락했던 시장 '성장' 전망 

- 올해 빠르게 회복해 70%로 '23년 수준 근접 

- 구입의향 2년내 8%, 3~10년내 64% 달하지만  

- 25%는 10년 후에도 전혀 구입할 생각 없어 

- 구입 꺼리는 이유는 '안전성' 문제가 압도적 

  

 

○ 작년 청라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급속히 냉각됐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빠

르게 회복되고 있다.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시장 ‘성장 전망’ 비율이 10명 중 7명꼴로 

회복해 '23년 수준에 근접했다. 그러나 4명 중 1명은 전기차 구입의향이 전혀 없다고 

응답했으며, 그 이유로는 여전히 '안전성'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 

□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시작한 ‘연례 전기차 기획조사(매년 8~9월 3000

명 대상)’에서 소비자에게 전기차 시장 전망과 구입의향을 묻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. 조사는 일반 소비

자, 전기차 보유자, 전기차 구입의향자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리포트는 일반 소

비자(1080명)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. 일반(public) 소비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동차 보유자

와 2년내 구입의향자를 지역별∙성별로 할당 표집한 표본으로, 여기에는 전기차 보유자(35명)와 2년 내 

구입의향자(90명)도 일부 포함돼 있다. 

 

■ 유지·감소 전망, 각각 10%p·8%p 감소 

○ 올해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(70%)은 향후 전기차 시장이 ‘성장’할 것으로 내

다봤다[그림1]. ‘유지’ 전망은 23%, ‘감소’ 예상은 7%로 전년 대비 각각 8%p, 10%p 줄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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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 ‘성장’ 전망(+18%p)으로 이동했다. 

 

 

 

○ 작년 소비자 전망이 급속 악화됐던 배경은 ‘23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

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였다. 사고 직후 ‘전기 포비아(공포)’가 극에 달하면서 성장 전망

이 52%까지 떨어졌으나 올해는 그 충격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되는 추세다. 

○ 성장을 전망한 소비자가 꼽은 이유로는 ‘충전 인프라 확대·개선’과 ‘전기차 가격 하락’

이 각각 25%(1+2순위 복수응답)로 가장 많았다. 이어 ‘항속거리 지속 증가’, ‘유지·관리 

경제성’, ‘친환경성’ 등이 10% 후반대의 비중을 차지했다. 전기차의 고질적 문제인 충전·

항속거리 개선과 가격 부담 완화 추세를 반영한다. 

 

■ 2년 내 구입의향자 8% 

○ 일반(Public) 응답자 중 현재 전기차를 보유한 사람은 3%였고, ‘2년 이내’ 구입의향자

는 8%로 나타났다[그림2]. ‘3~5년내’(31%), ‘6~10년내’(33%) 등 중장기적 구입 고려층도 

두터웠다. 주목할 부분은 ‘10년 후에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’는 응답이 25%에 달한 

점이다. 이는 작년(33%)보다는 감소했지만, 전기차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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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 있음을 보여준다. 

 

 

 

○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‘안전성이 떨어져서’(45%)가 제일 많았다. 작년 조사

(60%)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 이유인 ‘차량 가격이 비싸서’(25%)의 2배에 가까

웠다. ‘충전 인프라 부족’, ‘AS에 대한 우려’, ‘성능 검증 부족’ 등은 10%대로 비교적 낮았

다. 

○ 작년 전기차 화재 사고는 자동차 때문에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소비자에

게 심어줬고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필요 이상으로 기피하는 심리를 갖게 했다. 시간

이 흘러 충격은 가라앉고 올해 전기차 판매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. 그럼에도 

4명 중 1명이 여전히 전기차를 ‘전혀 고려하지 않는다’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보다 안전

에 대한 심리적 신뢰 기반이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. 소비자가 안전성을 ‘믿을 

수 있는 수준’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전기차의 완전한 대중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

이다.  

 

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시작한 '연례 전기차 기획조사'의 제4차 

조사(2025년 8~9월 4,118명 대상 실시)로부터 나온 것입니다.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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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참고 :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전기차 기획조사' 개요 :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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